
THE TOWN NEWS 23January 21 2019   Vol. 1247세상에 이런 일이

무뇌증 아이 출산을 결심한 부부

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. 

지난 12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

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는 

크리스타 데이비스(23)와 그의 남바

친구인 데렉 러브트(26)는 임신 18

주차에 아기가‘무뇌증’에 걸린 사

실을 알았다. 무뇌증은 대뇌반구가 

아예 없거나 흔적만 남아 있으며, 두

개골이 없는 것이 특징인 선천적 기

형이다. 무뇌증에 걸린 태아는 사산

되거나 태어나도 30분,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

한다.

주유소 직원과 손님으로 만나 사랑에 빠진 이 커플은 1

년 반 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에 당황했지만 부모가 

되기로 결심했다. 임신 16주에는 아기가 딸이라는 걸 확

인하고 라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. 그러나 바로 

일주일 뒤, 라일라가‘무뇌증’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

깊은 절망에 빠졌다. 그럼에도 두 사람은 딸을 낳기로 했

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라일라는 2.7kg으로 살아서 

태어났다. 

크라이스타는“라일라의 커다란 입술이 나를 먼저 반겼

다. 뇌가 없는 라일라의 머리가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

았다. 9개월간 뱃속에 품으며 사랑을 나눈 라일라가 내 품

이집트의 한 여대생이 공공장소

에서 남성과 포옹을 나눴다는 이유

로 퇴학당했다.

13일 AFP에 따르면 이달 초 현지 

인터넷에는 한 대학교 내에서 한 남

성이 꽃다발을 품에 안고 무릎을 

꿇은 채 한 여성을 바라보며 대화를 

나누다, 이후 여성과 남성이 포옹을 

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확산됐다. 소

리는 들리지 않지만 정황으로 보아 영상 속 남성이 여성에

게 결혼 프러포즈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.

이후 해당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고, 영상 속 여성

이 카이로의 국립대학이자 이슬람학문과 수니파 이슬람

교 교육 중심지로 꼽히는 알아즈하르대학교의 여학생이

라는 사실이 밝혀졌다. 이 사실을 확인한 알아즈하르대학

7일간의 짧은 만남이 전한 감동

프러포즈 받았다고 퇴학당한 여대생

에 안겨 혼자 숨을 쉬는 건 그 자체

로 기적이었다.”고 말했다. 그리고 

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

라일라는 일주일간의 짧은 생을 마

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.

라일라가 세상을 떠난 뒤 크라이

스타와 데렉이 라일라를 낳기로 결

정했던 이유가 밝혀졌다. 라일라가 

무뇌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

때 이들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

여 있었다. 하나는 유도분만을 통해 

아기를 꺼내는 것이었고, 다른 하나는 하루라도 뱃속에 더 

품고 있다가 죽지 않으면 출산하는 것이었다. 

크라이스타는“의사는 내게 라일라 출산에 성공하면 장

기기증으로 두 명의 아기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.”

면서“그 순간 나와 데렉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

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.”고 말했다. 그녀는“나와 라일

라는 함께 집에 가지 못하겠지만, 딸을 통해 다른 엄마와 

아기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

들었다.”고 밝혔다.

기적적으로 라일라는 무사히 세상에 나왔고, 심장 판막

과 폐를 기증하며 두 명의 아기를 살리고 떠났다. 크라이스

타는“자식의 장기를 기증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다. 하

지만 내 자식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

을 수 있다는 건 기적”이라고 덧붙였다.

3년 동안 불과 1㎞반경 내에 사는 세 여성과 

결혼하고 살림을 꾸려 온 30대 남성이 사기 혐

의로 경찰에 체포됐다.

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

면 장쑤성에 사는 장 씨(36)는 4년 전인 2015

년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. 

이듬해에는 자신의 고향인 허난성에서 또 다른 

여성을 만나 두 번째 결혼을 시작했고, 또 얼마 

후에는 안후이성에서 현지가 고향인 또 다른 

여성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.

장 씨는 부동산 사업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였

으며, 이를 통해‘세 집 살림’을 이어갔다. 두 번

째 여성과 세 번째 여성 역시 부동산 중개를 하

던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후 장 씨는 각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아이를 

낳아 키우던 세 부인을 한 지역에 불러 모으는 

간 큰 선택을 했다. 그는 1㎞ 반경 내에 집 3채

를 구한 뒤 부인들에게 해당 집으로 이사오게 

했다. 그리고 사업상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

말을 한 뒤 세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, 이러한 생

활은 무려 3년가량 지속됐다.

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결국 탄로 나고 말았다. 

2017년 3월, 그의 두 번째 아내가 우연히 장 씨

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

보고 의심하기 시작했고, 출장을 떠난다며 집

을 나선 장 씨를 몰래 미행했다. 이후 자신의 집

과 멀지 않은 동네에 사는 첫 번째 아내의 집으

로 들어가는 장 씨를 확인했다.

이 일을 계기로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의 아이를 

임신한 세 번째 아내와도 연락이 닿았고, 결국‘

법적 아내’인 첫 번째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두 

아내는 그를 혼인빙자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. 

첫 번째 아내는 장 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

로 알려졌다.

장 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“다중 결혼이 법

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

다. 나는 (첫 번째 결혼을 제외한 다른 결혼에 

대해)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.”고 주장했지만 

현지 언론은 그가 최대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

다고 전했다.

반경 1km내 ‘세 집 살림’ 
차린 중국 바람둥이

의 징계위원회 측은 지난 12일, 영

상 속 여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결

정을 내렸다.

대학 측은“해당 영상은 많은 사

람들의 공분을 샀으며, 우리 대학

은 해당 여학생으로 인해 명성이 

실추됐다.”며“결혼하지 않은 남

성과 여성이 포옹을 하는 것은 우

리 사회의 금기를 깨는 것과 마찬

가지”라고 퇴학 사유를 밝혔다.

이슬람국가인 이집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

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, 여성이 신체를 노출

한 의상을 입는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

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재판과 징역 등 실형에 처해지고 

있다.


